
현대인의 삶에 청안함이 전해지기를...

산사의 청량한 바람소리가 마음 깊이 울리는 법음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우리 또한 맑은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마
음까지 풍성해가는 절기에, 문화적 삶을 나누겠다는 산사음악회는 현대
인들을 평온함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은은한 향기를 담고 있으면서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고 있는 무량사 
‘힐링 산사음악회’는 스님의 원력에 더해 불자님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
겠다는 각별함이 이루어낸 사회적 모범이라 할 것입니다.

전통과 문화, 그리고 소통의 하모니를 함께 만들어 주신 무량사 주지 제
민스님과 신도 여러분, 그리고 출연진 및 지역주민과 부여군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처럼 행복한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노력은 스스로 선근을 심는 일이
자 좋은 수행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새기면서 현대인에게 문화생
활의 유익함을 전하고 정신의 의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일은 현시대
가 요구하는 종교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전통산사와 현시대의 삶의 문화가 만나 현대인의 삶에 절실한 ‘힐링’을 
선물하고, 전통문화의 우수함을 우리 사회에 스며들게 하는 소중한 원동
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청명한 마음이 함께하는 열린마당에서 여러분은 지금 행복이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하실 것입니다. 풍성해진 마음과 함께 모두
의 앞날이 향기롭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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